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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8.10 [38~42]

(가)

녜 양쥬(楊州)ㅣ 올히여

디위예 신도형승(新都形勝)이샷다*

국셩왕(開國聖王)이 셩(聖代)를 니르어샷다

잣다온뎌* 당금(當今景) 잣다온더

셩슈만년(聖壽萬年)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아으 다롱다리

알 한강슈(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덕듕(德重)신 강산(江山)즈으메 만셰(萬歲)를 누리쇼셔

-정도전, ｢신도가(新都歌)｣ -

*신도형승이샷다: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

*잣다온뎌: 도성답구나.

*함락이샷다: 함께 즐거워하도다.

(나)

바위에 섰는 솔이 늠연(凜然)한* 줄 반가온뎌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어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제1수>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넨가 하노라 <제2수>

꽃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백설(白雪)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갖 꽃 간 데 업고 대숲이 푸르러셰라

어째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제4수>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늠연한: 위엄이 있고 당당한.

*번폐하고: 마다하고.

*흔덕흔덕: 흔들흔들.

(다)

숨이 턱에 닿고 온몸이 땀에 멱을 감는 한 시간 남짓의 길을

허비하여 나는 겨우 석굴암 앞에 섰다. 멀리 오는 순례자를 위

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연거푸 두 구기를 들이키매, 피로도 잊고 더위도 잊고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 표연히 티끌 세상을 떠난 듯도

싶다. 돌층대를 올라서니 들어가는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이 흡뜬 눈과 부르걷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홀쭉하고, 사지는 울퉁불퉁한 세찬

근육! 나는 힘의 예술의 표본을 본 듯하였다.

한번 문 안으로 들어서매, 석련대(石蓮臺) 위에 올라앉으신

석가의 석상은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굴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일으킨다. 한군데 빈 곳 없고,

빠진 데 없고, 어디까지나 원만하고 수려한 얼굴, 알맞게 벌어

진 어깨, 슬며시 내민 가슴, 퉁퉁하고도 점잖은 두 팔의 곡선

미, 장중한 그 모양은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 하겠다.

좌우 석벽의 허리는 열다섯 간으로 구분되었고, 각 간마다

보살과 나한의 입상을 병풍처럼 새겼는데, 그 모양은 다 각기

달라, 혹은 어여쁘고, 혹은 영성궂고, 늠름한 기상과 온화한

자태는 참으로 성격까지 빈틈없이 표현하였으니, 신품(神品)이

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리라.

(중략)

그러나 앞문은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 정작 굴 속은 별로 수

선한 것이 없고, 아직도 옛 윤곽이 뚜렷이 남았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그 안에 모신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한님네들

의 좌상과 입상이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뛰어나는 신품이 아님

이 없다는 것은 좀된 붓 끝이 적이 끄적거린 바로되, 석가님이

올라앉으신 돌 연대도 훌륭하거니와, 더구나 천장의 장치에 이

르러서는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 하늘 모양으로 궁륭상

(穹窿狀)*을 지었고, 그 복판에 탐스러운 연꽃 모양을 떠 놓은

것은 또 얼마나 그 의장이 빼어나고 솜씨가 능란한가? 온전히

돌이란 한 가지의 원료로 이렇도록 공교하고 굉걸하고 아름다

운 건축물을 낳아 낸 것은, 모르면 몰라도 동양, 서양의 건축

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다.

굴문을 나서니, 밖에는 선경이 또한 나를 기다린다. 훤하게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띄엄띄엄 둘레둘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사이로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안개에 싸이

었는데, 하늘 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빛을 드러낸 어름이

동해 바다라 한다.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면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이 공중에 달린 듯이 떠 보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곰실곰실 움직인다 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아침 햇발이 둥실둥실 동해를 떠나오는

광경은 정말 선경 중에서도 선경이라 하나, 화식(火食) 먹는

나 같은 속인엔 그런 선연(仙緣)이 있을 턱이 없다.

-현진건, ｢불국사 기행｣ -

*궁륭상: 활이나 무지개같이 한가운데가 높고 길게 굽은 형상.

또는 그렇게 만든 천장이나 지붕 모양.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다)는 모두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② (가)～(다)는 모두 공간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다)는 새로운문물과제도에대한위용을드러내고있다.

⑤ (나)와 (다)는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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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와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의 ‘늠연한 줄 반가온뎌’는 자연물에 대한, (다)의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인공물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② (나)의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③ (나)의 ‘그윽한 향기’와 (다)의 ‘어여쁜파란산들’에는모두대상에

대한호감이담겨있다.

④ (나)의 ‘대숲이 푸르러셰라’는 원하는 사물을 보았음을,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나)의 ‘청풍을 반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는 모두 청빈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의 개국 주도 세력은 건국 후 한양이 풍수지리상 배산임

수(背山臨水)의 조건을 갖춘 지덕(地德)이 성한 터라 주장하

며, 구시대를 상징하는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다. 도성 건설을 주관한 정도전은 ｢신도가｣를 지어 개

국을 송축하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나타내었

다. 또한 임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녜 양쥬ㅣ 올히여’는 한양의 과거 지명과, ‘당금’은 한양의

현재 풍경과 관련된 것이로군.

② ‘신도형승이샷다’에는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관한 작가의 자부심

이 담겨 있겠군.

③ ‘국셩왕이 셩를 니르어샷다’는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며 임금

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로군.

④ ‘알 한강슈여 뒤흔 삼각산이여’는 풍수지리상 지덕이 성한 터

임을 알려 주는군.

⑤ ‘만셰를 누리쇼셔’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조선 왕조

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겠군.

4. 작품의 제목을 고려할 때,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수>와 <제4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사우’의 동작

을 묘사하고 있다.

②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

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③ <제3수>와 <제4수>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 ‘사우’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우’의 특

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계절감을 활용해 ‘사우’의 긍정

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5. <보기>는 (다)를 읽고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불국사 기행｣은 석굴암과 그 주변에서 본 것들에 대해 공

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먼저 석굴암 입구에서는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의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

하고 있고, 굴 안으로 이동한 후에는 ㉡석가상의 온화한 얼

굴을 묘사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

다. ㉢다양한 모습을 지닌 좌우 석벽의 보살과 나한 입상에 대

한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는 것이나, ㉣석굴암 천장 장

치의 예술적 기교를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부

분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나와서 ㉤주위의 절

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

는 부분을 읽으며 글쓴이가 부러웠다.

① ㉠ ② ㉡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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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조선의 개국 주도 세력은 건국 후 한양이 풍수지리상 배산임수

(背山臨水)의 조건을 갖춘 지덕(地德)이 성한 터라 주장하며,

구시대를 상징하는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

다. 도성 건설을 주관한 정도전은 ｢신도가｣를 지어 개국을 송축

하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

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

을 기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

다.

ü 읽기 전 활동
작품에서 조선의 도성인 한양에 대한 예찬과 임금의 만
수무강, 그리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영광을 바라는 화자
의 모습이 드러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서 작품 속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확
인할 수 있으므로 시를 읽는 동안 화자의 인식을 확인하
는 것에 집중한다면 해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

녜 양쥬(楊州)ㅣ 올히여

디위예 신도형승(新都形勝)이샷다*

국셩왕(開國聖王)이 셩(聖代)를 니르어샷다

*신도형승이샷다: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

ü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ㆍ태도 파악하기
과거 ‘양주 고을’에서 현재는 ‘신도형승’이 된 한양의 모
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화자입니다. 화자는 새로운 도읍인 
한양의 모습을 뛰어난 경치라며 예찬하고 있을 뿐 아니
라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태평성대를 열었다고 이야기하
고 있습니다.

잣다온뎌* 당금(當今景) 잣다온더

셩슈만년(聖壽萬年)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잣다온뎌: 도성답구나.

*함락이샷다: 함께 즐거워하도다.

ü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ㆍ태도 파악하기
한양의 모습을 ‘도성답다’며 예찬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는데, 앞에서 언급한 ‘옛날에는 양주 고을’에서 변화한 한양
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한양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양의 모습을 예찬한 후 ‘성수만년’하
면 만백성의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태조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성수만년’과 같은 어려운 단어의 경우 ‘만년’같은 쉬운 부분
을 통해 장수를 기원하는 단어임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아으 다롱다리

알 한강슈(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덕듕(德重)신 강산(江山)즈으메 만셰(萬歲)를 누리쇼셔

-정도전, ｢신도가(新都歌)｣ -

ü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ㆍ태도 파악하기
후렴구인 ‘아으 디롱다리’가 나온 후 앞은 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삼각산이 있는 배산임수의 명당에 위치한 한양의 
지리적 위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배산임수의 좋은 
위치에 놓인 도성에서 태조가 만세를 누리길 바라는 화자
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기>에서 
언급했듯이 임금의 만수무강을 통해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
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기본적으로 주제가 단순한 시로, 조선 왕조의 시작과 앞날

을 축복하고, 태조 이성계의 장수를 기원하는 시로 볼 수 있
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내리는 이유는 조선의 개국 공신인 
정도전이 지은 시이기 때문으로, 자신이 주요한 역할을 차지
한 조선 개국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시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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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위에 섰는 솔이 늠연(凜然)한* 줄 반가온뎌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어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제1수>

*늠연한: 위엄이 있고 당당한.

ü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ㆍ태도 파악하기
바위에 서있는 소나무를 바라보며 ‘위엄있고 당당한’ 모습
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
니다. 그 이유는 소나무는 바람과 서리를 겪고도 여위지 
않기 때문으로, 화자는 항상 푸른 ‘봄빛’을 가진 소나무의 
특성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넨가 하노라 <제2수>

*번폐하고: 마다하고.

ü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ㆍ태도 파악하기
마을에 심어둔 국화가 귀한 것을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
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자는 국화가 
봄을 마다하고 가혹한 겨울에 혼자 피는 모습에서 지조와 
절개를 느껴 국화의 이러한 특성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꽃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ü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ㆍ태도 파악하기
꽃은 수많은 종류가 있으나 화자가 굳이 매화를 심은 이
유는 매화가 눈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화자는 이
렇게 눈속에서 피어나 ‘한 빛인 줄 귀하’게 여기는 매화가 
‘그윽한 향기’를 아니 더더욱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의미
하는 단어로 ‘암향매화’ 또한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백설(白雪)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갖 꽃 간 데 업고 대숲이 푸르러셰라

어째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제4수>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흔덕흔덕: 흔들흔들.

ü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ㆍ태도 파악하기
눈이 잦은 날에 대나무를 보고자 하여 창문을 여니 꽃들
은 다 어디갔는지 보이지 않고 오직 대나무만이 푸르른 
겨울날의 풍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렇게 푸르
른 대나무가 ‘청풍을 반겨 흔덕흔덕’한다며 예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예찬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백설’ 속에서 ‘푸르’른 모습을 지키며 ‘청풍을 반’긴다는 
점에서 예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품 총평
제목 그대로 화자가 ‘네명의 벗’에 대해 노래하는 시입

니다. 각각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러한 식물의 모습을 통해 선비가 가져야 할 지조와 절개, 
그리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ü 읽기 전 활동
<보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
니라 <보기>에서 나온 정보가 단순 글의 요약에 가까우
므로 글을 읽고 난 후 보아도 무방합니다.

숨이 턱에 닿고 온몸이 땀에 멱을 감는 한 시간 남짓의 길을

허비하여 나는 겨우 석굴암 앞에 섰다. 멀리 오는 순례자를 위

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연거푸 두 구기를 들이키매, 피로도 잊고 더위도 잊고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 표연히 티끌 세상을 떠난 듯도

싶다. 돌층대를 올라서니 들어가는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이 흡뜬 눈과 부르걷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홀쭉하고, 사지는 울퉁불퉁한 세찬

근육! 나는 힘의 예술의 표본을 본 듯하였다.

ü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ㆍ태도 파악하기
힘들게 산을 올라 석굴암에 도착한 글쓴이의 모습으로 글
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석간수를 시원하게 마신 
후 돌층대를 올라 석굴암에 들어서는데, 들어가는 좌우 돌
벽에 새겨진 인왕과 사천왕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한번 문 안으로 들어서매, 석련대(石蓮臺) 위에 올라앉으신

석가의 석상은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굴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일으킨다. 한군데 빈 곳 없고,

빠진 데 없고, 어디까지나 원만하고 수려한 얼굴, 알맞게 벌어

진 어깨, 슬며시 내민 가슴, 퉁퉁하고도 점잖은 두 팔의 곡선

미, 장중한 그 모양은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 하겠다.

좌우 석벽의 허리는 열다섯 간으로 구분되었고, 각 간마다

보살과 나한의 입상을 병풍처럼 새겼는데, 그 모양은 다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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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 혹은 어여쁘고, 혹은 영성궂고, 늠름한 기상과 온화한

자태는 참으로 성격까지 빈틈없이 표현하였으니, 신품(神品)이

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리라.

ü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ㆍ태도 파악하기
석굴암의 문 안으로 들어서자 석련대 위에 올라앉은 ‘석
가의 석상’이 글쓴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석상의 아름
다움에 감탄하는 화자는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
일으킨다’며 ‘그 모양은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고 예찬
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내부에는 석상만 아름다운 것이 
아닌데, 좌우 석벽의 허리에는 각 간마다 보살과 나한의 
입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 역시도 감탄하며 
‘신품이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중략)

그러나 앞문은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 정작 굴 속은 별로 수

선한 것이 없고, 아직도 옛 윤곽이 뚜렷이 남았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그 안에 모신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한님네들

의 좌상과 입상이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뛰어나는 신품이 아님

이 없다는 것은 좀된 붓 끝이 적이 끄적거린 바로되, 석가님이

올라앉으신 돌 연대도 훌륭하거니와, 더구나 천장의 장치에 이

르러서는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 하늘 모양으로 궁륭상

(穹窿狀)*을 지었고, 그 복판에 탐스러운 연꽃 모양을 떠 놓은

것은 또 얼마나 그 의장이 빼어나고 솜씨가 능란한가? 온전히

돌이란 한 가지의 원료로 이렇도록 공교하고 굉걸하고 아름다

운 건축물을 낳아 낸 것은, 모르면 몰라도 동양, 서양의 건축

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다.

*궁륭상: 활이나 무지개같이 한가운데가 높고 길게 굽은 형상.

또는 그렇게 만든 천장이나 지붕 모양.

ü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ㆍ태도 파악하기
글쓴이는 앞문은 손질이 많이 이루어져 옛 모습이 많이 
사라졌으나, 굴 속은 별로 수선한 것이 없고 옛날의 모습
이 남아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
는 모든 좌상과 입상은 ‘신품’과 같은 뛰어난 작품으로, 
석가의 돌 연대도 훌륭하지만, 천장의 장치는 더욱 뛰어
나다고 글쓴이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돌 하나로 이렇게 
뛰어난 건축물을 만들어 낸 것은 ‘동양, 서양의 건축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라며 석굴암의 모
습을 예찬하는 글쓴이의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문을 나서니, 밖에는 선경이 또한 나를 기다린다. 훤하게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띄엄띄엄 둘레둘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사이로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안개에 싸이

었는데, 하늘 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빛을 드러낸 어름이

동해 바다라 한다.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면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이 공중에 달린 듯이 떠 보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곰실곰실 움직인다 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아침 햇발이 둥실둥실 동해를 떠나오는

광경은 정말 선경 중에서도 선경이라 하나, 화식(火食) 먹는

나 같은 속인엔 그런 선연(仙緣)이 있을 턱이 없다.

-현진건, ｢불국사 기행｣ -

ü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ㆍ태도 파악하기
석굴암을 감상하고 나온 글쓴이는 석굴암 밖의 경치를 
‘선경’이라고 말하며 산과 강, 그리고 바다의 모습을 보
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불국사에 오른 
날은 흐린 날이었으나, 흐리지 않은 날이면 더욱 아름다
운 풍경이 보여 ‘선경 중에서도 선경’이라고 하지만, 글
쓴이는 자신처럼 속세의 사람에게는 그러한 선연이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불국사에서 석굴암을 보고 느낀 정서를 담아낸 수필입니

다. 글쓴이가 불국사에서 보고 느낀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특성상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글
쓴이가 어떤 대상을 예찬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가)～(다)는 모두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가)의 경우 한양의 모습을 ‘신도형승’이라며 예찬하
고 있고, (나)의 경우 소나무의 ‘늠연’한 특성을, 국화
의 ‘청고’한 모습을,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대나무의 
‘푸르’름을 예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
막으로 (다)의 경우 석굴암의 불상들을 ‘천추에 빼어
난 걸작’으로, 주변의 풍경을 ‘선경’이라며 예찬하고 있
습니다.
② (가)～(다)는 모두 공간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가)의 경우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였던 공간에서 ‘신
도형승’이 된 공간으로 변화한 한양에 대해 역사적 의
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의 경우에는 
각 자연물을 예찬하고 있을 뿐 역사성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의 경우에는 ‘석굴암’이 ‘동양, 서양
의 건축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라
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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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와 (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드러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의 경우 한양을 이상적
인 도읍으로 생각하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으
며, (나)의 경우 자연물을 예찬하며 만족감을 드러내
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가)와 (다)는 새로운문물과제도에대한위용을드러내고있다.

→ (가)와 (다)는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을 드
러내고 있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우선, (가)의 경우
새로운 도성인 한양의 모습을 예찬하며 위용을 드러내
고 있으나, 한양이 새로운 문물과 제도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의 경우 과거의 문물인 석굴암
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
습니다.

⑤ (나)와 (다)는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나)의 경우 시련을 이겨내는 자연물들을 예찬하고 
있으나, 화자가 시련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 또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의 경
우 글쓴이가 아름다운 석굴암과 불국사 주변 풍경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뿐, 시련을 겪거나 그것을 이겨내
려 하지는 않습니다.

2. (나)와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① (나)의 ‘늠연한 줄 반가온뎌’는 자연물에 대한, (다)의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인공물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나)의 ‘늠연할 줄 반가온뎌’는 자연물인 소나무에 늠
름하며 굳센 의지에 대한 감탄을, (다)의 ‘정말 찬란하
다 할밖에 없다’는 인공물인 석굴암에 대한 감탄을 표
현하고 있습니다.

② (나)의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지금 손질이많았지만’은 변화가있었음을 밝히고있다.

→ (나)의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소나무의 항상 푸른 속
성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석굴암 앞문이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
③ (나)의 ‘그윽한 향기’와 (다)의 ‘어여쁜파란산들’에는모두대상에

대한호감이담겨있다.

→ (나)의 ‘그윽한 향기’에는 매화의 향기가 ‘귀’한 것이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호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의 ‘어여쁜 파란 산들’에는 석
굴암 밖의 경치가 ‘선경’이라며 아름답다고 생각하기에 
대상에 대한 호감이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④ (나)의 ‘대숲이 푸르러셰라’는 원하는 사물을 보았음을,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 (나)의 ‘대숲이 푸르러셰라’는 대나무를 보기 위해 창
문을 열었을 때 대숲이 푸르른 것을 보았으므로 원하
는 사물을 보았음을,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날이 흐려서 ‘선경 중의 선경’을 보지 못했음
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⑤ (나)의 ‘청풍을 반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는 모두 청빈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나)의 ‘청풍을 반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는 둘 모두 청빈한, 즉 검소하며 깨끗
한 삶에 대한 지향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가)에서 ‘청풍을 반’기는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른빛을 
유지하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의 ‘상
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
연을 본 화자의 감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③
<보 기>

조선의 개국 주도 세력은 건국 후 한양이 풍수지리상 배산임수

(背山臨水)의 조건을 갖춘 지덕(地德)이 성한 터라 주장하며,

구시대를 상징하는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

다. 도성 건설을 주관한 정도전은 ｢신도가｣를 지어 개국을 송축

하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

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과

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녜 양쥬ㅣ 올히여’는 한양의 과거 지명과, ‘당금’은 한양의

현재 풍경과 관련된 것이로군.

→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여’는 한양의 과거 지명을 뜻하
는 것이고, ‘당금성’은 현재 지금 이곳의 풍경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한양의 현재 풍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신도형승이샷다’에는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관한 작가의 자부심

이 담겨 있겠군.

→ ‘신도형승이샷다’에는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관한 작
가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신도형승’
이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라는 의미임을 통해 이러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③ ‘국셩왕이 셩를 니르어샷다’는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며 임금

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로군.

→ ‘개국성왕이 성대를 여셨다’는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
며 임금인 태조를 예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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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알 한강슈여 뒤흔 삼각산이여’는 풍수지리상 지덕이 성한 터

임을 알려 주는군.

→ ‘앞은 한강수여 뒤는 삼각산이여’는 풍수지리상 배산
임수의 지형을 가진 ‘덕듕하신 강산’에 한양이 위치하
였음을 알려 주는 부분입니다.

⑤ ‘만셰를 누리쇼셔’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조선 왕조

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겠군.

→ ‘만세를 누리소서’는 표면적으로는 태조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습니다.

4. 작품의 제목을 고려할 때,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① <제1수>와 <제4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사우’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 <제1수>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드러나지 않으며, <제
4수>에서는 ‘흔덕흔덕’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
나무’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②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제2수>에서는 상승의 이미지인 ‘피어나다’가 있으
나, 하강의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3수>에
서는 하강의 이미지인 ‘눈’과 상승의 이미지인 ‘피어’가 
교차되어 ‘사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③ <제3수>와 <제4수>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 ‘사우’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제3수>와 <제4수> 모두 ‘사우’의 단점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통해 빠르게 넘겨야 하는 선지입니
다. 그리고, <제4수>에는 백설의 흰색과 대나무의 푸
른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제3
수>에는 눈과 ‘한 빛’이라며 눈과 매화의 색채 대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④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반어적 표현은 단 한번도 드
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반어적 표현은 부정적 속성
의 묘사에 주로 쓰인다는 점 또한 기억해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⑤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계절감을 활용해 ‘사우’의 긍

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제1수>부터 <제4수>까지 각각 ‘풍상’, ‘엄상’, ‘눈’, 
‘백설’을 통해 겨울의 계절감을 활용하여 ‘풍상을 겪어
도 여위지 않’는 소나무, ‘엄상에 혼자 피’는 국화,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 ‘백설이 잦은 날’에 홀로 푸르
른 대나무와 같은 ‘사우’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
습니다.

4. <보기>는 (다)를 읽고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보 기>

｢불국사 기행｣은 석굴암과 그 주변에서 본 것들에 대해 공

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먼저 석굴암 입구에서는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의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

하고 있고, 굴 안으로 이동한 후에는 ㉡석가상의 온화한 얼

굴을 묘사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

다. ㉢다양한 모습을 지닌 좌우 석벽의 보살과 나한 입상에 대

한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는 것이나, ㉣석굴암 천장 장

치의 예술적 기교를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부

분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나와서 ㉤주위의 절

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

는 부분을 읽으며 글쓴이가 부러웠다.

① ㉠

→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이 흡뜬 눈과 부르걷
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홀쭉하고, 사지는 울퉁불퉁한 세찬 근육! 나는 힘의 
예술의 표본을 본 듯하였다.’라며 자세한 모습의 묘사
를 통해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② ㉡

→ 석가상의 얼굴을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굴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일으킨다.’
며 묘사하고 있고, 불심을 불러일으킨다는 효과까지 제
시하고 있습니다.
③ ㉢

→ 좌우 석벽의 보살과 나한 입상을 ‘신품’이라며 하나의 
단어로 감동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④ ㉣

→ 석굴암 천장 장치인 ‘궁륭상’을 ‘동양, 서양의 건축사
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라고 예찬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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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 주위의 절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이러한 경
치를 ‘선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자신은 ‘화식’을 
먹는 ‘속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